
 

보도자료 

 

퓨어스토리지, 비정형, 데이터 집약적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데이터 

허브 아키텍처 발표 

 

AI, 분석 및 클라우드-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데이터 사일로 제거  

 

2018 년 9 월 20 일 — 혁신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더 나은 세상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올플래시(all-flash) 스토리지 플랫폼 전문기업 퓨어스토리지(www.purestorage.com/kr, 

지사장 배성호)가 비정형, 데이터 집약적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스토리지 아키텍처에 대한 새로운 

비전 ‘데이터 허브’를 발표했다. 퓨어스토리지의 플래시블레이드(FlashBladeTM)를 기반으로 

구축된 퓨어스토리지의 데이터 허브는 데이터 중심적이며, 기업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통화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데이터 중심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혁신을 모색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은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완전한 인프라를 설계해야 한다. 지금까지 메인스트림 솔루션은 

디스크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데이터 사일로 현상을 야기해왔다. 데이터 허브는 데이터를 전달, 

공유 및 통합해 궁극적으로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퓨어스토리지의 플래시블레이드 부문 총괄 맷 버(Matt Burr)는 “데이터 사일로 현상은 모든 

산업에 있어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문제점이다. 기업은 데이터 기반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퓨어스토리지는 데이터 

허브를 통해 중앙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고객을 대신해 스토리지를 구동 시키도록 

설계된 현대적인 플랫폼으로 현재와 미래의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 고 

전했다.  

 

오늘날, 기업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 스트리밍 분석 및 AI 클러스터 등 본질적으로 

사일로된 1 개 또는 그 이상의 솔루션에 의지하고 있다. 데이터 허브는 이러한 4 개의 사일로된 

요소의 중요한 기능들을 단일의 플랫폼에 통합하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파일 및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위한 높은 데이터 처리량: 백업 및 데이터 웨어하우스 

어플라이언스는 파일 기반의 메인스트림 워크로드 및 오브젝트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높은 데이터 처리량을 요구한다.   

 

http://www.purestorage.com/kr


 

 진정한 스케일-아웃 아키텍처: 데이터 레이크의 가장 큰 장점은 소프트웨어로 한계 없이 

확장할 수 있는 스케일-아웃 아키텍처이며, 이는 복원성과 성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다차원적 성능: 데이터는 예측 불가하며 속도 또한 일관적이지 않다. 기업은 다양한 

데이터 유형과 접근 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춰야한다.  

 

 대용량 병렬 처리: 인간의 뇌를 모사하기 위해 컴퓨팅 산업 전반에서 기술이 직렬 

방식에서 병렬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IDC 시스템 인프라스트럭처 리서치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담당 부사장 리투 조티(Ritu Jyoti)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스토리지 업계는 뒤떨어져 있었다. 스토리지가 네트워킹 및 컴퓨팅의 발전에 

발 맞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혁신의 걸림돌이 되어왔다”며 “AI 및 실시간 분석 시대에 이러한 

장애물은 기업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스토리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이다. 기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동적 아키텍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엘리먼트 AI 장 프랑스와 가녜(Jean-Francois Gagne) CEO 는 “기업은 혁신에 발 맞춰 현대적인 AI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레거시 데이터 사일로, 특히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제품과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단순히 저장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를 통합하여 전달해야 한다. 데이터 허브는 이러한 혁신과 차세대 AI 제품을 위해 설계된 

새로운 스토리지 아키텍처에 대한 비전이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 딥 러닝 시스템 담당 짐 맥휴(Jim McHugh) 부사장은 “다양한 산업의 많은 기업들이 

AI 를 활용해 기업의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고 있다”며 ”엔비디아는 기업의 AI 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 성능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여기서 데이터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스토리지 업계는 

뒤쳐지지 않아야 한다. 데이터 허브 아키텍처는 고객이 스토리지 인프라를 현대화하여 AI 에 

필요한 컴퓨팅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퓨어스토리지코리아 배성호 지사장은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인텔리전스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일로된 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의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며 “데이터 허브라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통해 고객이 데이터를 통찰력으로 전환하는 

역량을 키워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허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퓨어스토리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purestorage.com/why-pure/data-hub.html


 

### 

 

퓨어스토리지 소개 

퓨어스토리지는 전세계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퓨

어스토리지의 데이터 솔루션은 SaaS,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업체, 엔터프라이즈 및 공공 부문 기

업들이 멀티-클라우드 환경에 걸친 핵심 운영 환경, 데브옵스 및 현대적인 분석 환경에서 실시간

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퓨어스토리지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

는 엔터프라이즈 IT 기업으로 고객들이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 차세대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자사의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NPS 고객 

추천 지수에서 B2B 기업 중 상위 1%의 점수를 기록했으며, 전세계 고객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며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참고: 분석 보고서 

가트너, 5년 연속 솔리드 스테이트 어레이(SSA) 부문 리더로 퓨어스토리지 선정 

IDC 마켓스케이프 보고서: 2017 올플래시 어레이 벤더 분석 보고서에서 퓨어스토리지를 시장 리

더로 선정 

 

### 

https://www.purestorage.com/content/dam/purestorage/korea/pdf/press_release/%ED%93%A8%EC%96%B4%EC%8A%A4%ED%86%A0%EB%A6%AC%EC%A7%80_%EB%B3%B4%EB%8F%84%EC%9E%90%EB%A3%8C_%ED%93%A8%EC%96%B4%EC%8A%A4%ED%86%A0%EB%A6%AC%EC%A7%80%20%EA%B0%80%ED%8A%B8%EB%84%88%20%EB%A7%A4%EC%A7%81%20%EC%BF%BC%EB%93%9C%EB%9F%B0%ED%8A%B8%20%EC%86%94%EB%A6%AC%EB%93%9C%20%EC%8A%A4%ED%85%8C%EC%9D%B4%ED%8A%B8%20%EC%96%B4%EB%A0%88%EC%9D%B4%20%EB%B6%80%EB%AC%B8%205%EB%85%84%20%EC%97%B0%EC%86%8D%20%EB%A6%AC%EB%8D%94%EB%A1%9C%20%EC%84%A0%EC%A0%95_20180816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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